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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에서 위조상품 근절 합동단속 실시

- 특허청, 경찰·지자체와 손잡고 대구 서문시장 합동단속 실시

- 위조상품 유통 판매업자 9명검거, 3,549점(정품시가 6.5억원상당) 압수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은

대구 지역에서 아웃도어, 명품가방, 고가시계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김 모(38)씨 등 9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대구 서문시장 일원에서 의류,

가방 등 판매점을 운영하며 루이비통, 구찌, 태그호이어, 데상트,

몬츄라 등 3,549점(정품시가 6억5000만원)상당의 의류, 가방, 시계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대구 중부경찰서, 대구광역시 중구청

등과 함께 대구 서문시장 일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3,549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과 장 성창호 042-481-5959

사무관 노재술 051-638-0728

2015년 12월 4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3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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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여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통업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을 주문하고, 제조업자

에게는 택배로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왔다. 또 수사관의 사진을

공유한 연락책을 시장 주요 구역에 배치, 수사당국의 위조상품

단속 시 상점문을 닫는 등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 9명 중 7명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확인돼 그동안 상습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동단속은 특허청 특사경,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도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위조상품 단속결과

2. 단속현장 사진

※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부산사무소장 노재술(☎051-638-0728)

-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장 정현욱(☎053-420-1265)

- 대구 중구청 경제과장 이재근(☎053-66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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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위조상품 단속결과 

□ 단속결과

○ 검거현황                                            (단위: 명)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남 0 3 0 1 0 4

여 1 2 0 1 1 5

계 1 5 0 2 1 9

○ 검거자 동종전과(상표법 위반) 전력                     (단위: 명)  

구분 3회 1회 비고

상표법위반

범죄경력
3 4

검거자 9명 중 7명
동종전과

○ 압수물 현황

품명 수량(점) 비고(주요 침해상표)

의류 3,510 데상트, 몬츄라, 아디다스, 밀레, 아크테릭스 등

가방류 25 루이비통, 구찌 등

시계류 9 태그호이어, IWC, 휴블롯, 구찌 등

장신구류 5 루이비통

계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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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단속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품 사진


